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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수준의 변화양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 두 변인의 관계를 분석할 시 성별, 결혼 상태 및 경제활동 여부를 조건 변인으로 설정

했다. 분석 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6차(2016년), 7차(2018년) 및 8차(2020년)의 세 시점에

서 얻은 것이었으며, 그 자료는 잠재성장모형을 응용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여가 활동과 우울 수준은 조사의 첫 시기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셋째,

여가 활동과 우울 수준에 대한 배우자 유무의 관련성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여가 활동이나 우

울 수준에 대한 성별의 관련성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다섯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 수준은 조사 기간 내내 낮은 편이었으며, 그들의 여가 활동은 초기에는 미미하다가 시간이 흐

를수록 더 빈번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울러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어 : 노인, 여가 활동, 노년기 우울, 잠재성장모형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change over time in leisure activities and depressive leve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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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Gender, marital status, and economically active/inactive state were set as the

conditional variables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tivities and levels. The data based on the 6th

(2016), 7th (2018), and 8th (2020)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and levels of the older adults tended to increase linearly over time.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tivities and levels were found significantly negative at the sixth wave of the KLoSA. Third, the marital status

was not found as a significant factor to influence on either the activities or levels. Fourth, gender was not

found as a significant factor to influence on them either. Fifth, the depressive levels of the older adults who

were involved in employment were low for the three consecutive waves, whereas leisure activities of them

increased over time.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ortant functions of the leisure activities were discussed for

the older adults, and some practical measure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were suggested at

the same time.

Key words: Older Adults, Leisure activities, Depression in Old Age, Latent Growth Model

--------------------------------------------------------------------------------------------------------------------------------------------------------------------

Ⅰ. 서 론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 문화권에서 급격

한 인구 고령화와 같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Cho,

2020). 통계청에 따르면(Statistics Korea, 2022),

우리나라의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

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

령사회로 도달하는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

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

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Statistics Korea,

2022).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

인 계층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도 늘어가고

있다. 노인들은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에서 살아가며,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D.

Kim, Kang, Lee, & Kim, 2018). 그 가운데 하

나가 바로 노인 자살이다(Cho, 2020). 보건복

지부에 따르면(MOHW, 2021),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

위로 OECD 평균보다 무려 2.7배나 높은 수준

에 해당한다.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관련 연구들은 우울을 가장 주요한 위험요

인으로 지목하고 있다(Yoon & Yeom, 2016).

자살을 시도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우울 증상

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이는 자

살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M. Lee &

Kang, 2014).

우울은 슬픔 또는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기분이 지속되어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

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Cho, 2020). 우울은

이러한 부정적 생각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도

떨어뜨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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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건강상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우울

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에게서 더 보편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D. Kim, & Sohn, 2005; C.

Lee & Kang, 2020). 즉,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

능 감퇴, 질병 증가, 사회관계망 위축 등을 겪

게 되면서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이다(George, 2011; Park, 2018).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전체 노인의 13.5%가 우

울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증상은 노인이라도 고령일수록 더 심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Y. Lee, Kim, Hwang,

Lim, Ju, Namkung et al., 2020). 특히 주변으로

부터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노

년기의 우울 증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울로 인한 부정적 생각과 스트레스가 다시

금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을 가속화시켜

우울의 수준이 더 높아지거나 자살 생각 및

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C. Lee & Kang,

2020). 그와 같이 노년기의 우울은 근래 인구

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의 원인이 되며, 각종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Cho, 2020). 따라서

노인의 우울 경험 및 수준을 낮추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인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 관계, 환경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는데(Chun &

Kim, 2021), 이러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여

가 활동이다(Cho, 2020).

여가 활동은 고독과 소외감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의 해소나 우울 증상을 감소시켜

삶의 활력과 의욕을 북돋아 주는 중요한 수단

이 된다(Cho & Hur, 2020). 이에 여유 시간이

늘고 사회적 지위 변화를 겪고 있는 노년기에

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즉 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나 만족도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여가 활

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젊은 계층에 비해

60대 이상은 여가 활동 참여가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편이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TV 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

고 있는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와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MCST, 2022). 여가 활동의 효과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노화현상을 늦춰주고 체력의 저하

도 예방해준다(Koskinen & Leinonen, 2022;

Park & Kim, 2016). 특히 스포츠와 같은 신체

활동은 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하고(Chung &

Han, 2016; Heyn, Abreu, & Otenbacher, 2004;

J. Kim, Park, & Park, 2020; Y. Kim & Oh,

2018), 불안이나 우울 증상 및 스트레스의 감

소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ae & Park, 2014; Bone,

Bu, Fluharty, Paul, Sonke, & Fancourt, 2022;

Cho & Hur, 2020; Dupuis & Smale, 1995;

Hyun & Kim, 2011; H. Kim, Park, & Song,

2012; S. Lee & Lee, 2007; Min & Kim, 2017).

따라서 노인들의 무료함이나 고립감, 고독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면서 삶의 의

미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을 즐기

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Song & Um, 2008;

Yoon, 2016).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여

가 활동이 우울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 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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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et al., 2022; Cho, 2020; Hyun & Kim,

2011; Jeon & Lee, 2006). 그렇지만 그동안의

노인 여가 활동과 우울의 관련성 연구는 대부

분 횡단연구로 종단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

용하여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사이의 종단

적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여가 활동과 우울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결혼 상

태, 경제활동 여부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여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했

다는 보고도 있고(Jeon & Lee, 2006), 여성 노

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 증상이 대체로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Y. Kim, 2009). 결혼 상

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

인보다 여가 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한다는 연

구도 있었고(Nam & Kim, 2014), 배우자가 있

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우울 수준이 더 낮

다는 연구가 있었고(M. Lee, 2010), 또 배우자

의 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Y. Kim & Park,

2004).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하는 노인보다

여가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도 있고

(Yoon & Bae, 2009), 노인의 경제활동이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여주고 우울 증상을 감

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었다(Hao, 2008; S. Kim,

Lee, & Jang, 2014; Schwingel, Niti, Tang, &

Ng, 2009).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사이

의 종단적 영향 관계에 성별, 배우자 유무, 경

제활동 여부를 조건 변인으로 설정하는 다변

량 잠재성장모형을 응용하여 그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

의 종단적 영향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아울러 노인의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가 여가 활동과 우울의 변화궤

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

았다.

Ⅱ.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의 6차(2016년), 7차

(2018년) 및 8차(2020년)의 3개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KLoSA는 2006년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2년 주

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자의 가

족, 건강, 고용, 사회활동, 경제적 상황 등 다

양한 항목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이와 같

은 조사 자료는 응답자의 반응을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추적한 것이라서 여러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특히 종단연구에

유용하다(J. Kim & Lim, 2020). 본 연구에서

KLoSA를 활용한 이유는 특히 고령자 대상의

전국단위 조사로 종단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

점별 자료를 최근(2020년)까지 제공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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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Age

65 to 69 years 970 28.2

70 to 79 years 1,749 50.8

80 to 89 years 674 19.6

90 years and over 49 1.4

Years of Schooling

less than 6 years 1,957 56.9

7 to 9 years 555 16.1

10 to 12 years 676 19.6

more than 12 years 254 7.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6차~8차까지의 추적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의 노인 3,442명이었으며, 성비는 여성 2,025

명(58.8%), 남성 1,427명(41.2%)으로 나타났고,

나이의 평균은 74.25세(SD=6.36)이었다. 결혼

상태로는 배우자 있음이 2,397명(69.6%), 배우

자 없음이 1,045명(30.4%)으로 나타났고, 경제

활동 여부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이 871명

(25.3%),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이 2,571

명(74.7%)이었으며, 그들의 나이 분포 및 교육

수준 정보는 <Table 1>에 소개되었다.

2. 연구 도구

1) 여가 활동

본 연구의 여가 활동 변인은 KLoSA의 여

가/문화/스포츠 관련 모임(단체)의 참여 횟수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여가 활동에 얼마

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에 대한

응답을 1점(거의 활동하지 않음), 2점(일 년에

거의 활동하지 않음), 3점(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 4점(일 년에 서너 번 정도), 5점(일 년

에 한두 번 정도), 6점(한 달에 두 번 정도), 7

점(한 달에 한 번 정도), 8점(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9점(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0점(거의 매일)으로 평정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 활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우울

KLoSA에서는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10을

활용하여 우울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이 척

도는 Radloff(1977)의 CES-D 검사를 한국판으

로 개발한 것인데(Chon & Rhee, 1992), 이는

우울 증상에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1점(잠깐 그

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

음), 2점(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 3점(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 그리고 4점(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이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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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우울 증상이 더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는 6차 .84. 7차 .86,

그리고 8차 .8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사이의 종단적 영향 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 분

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발달

궤적을 초기치와 변화율의 함수로 보여주므로

변인들의 변화양상과 이들 사이의 영향 관계

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방법

에 속한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는 일반적

으로 3개 시점 이상의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

로 변화양상을 살펴보게 된다(Kline, 2016).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6-8차)의 KLoSA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χ²,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판단하는데, χ²는 표

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어 보통

TLI와 CFI를 기준으로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한다

(Hong, 2000). 본 종단연구에서 발생하는 결측

치 처리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Arbuckle,

1996). 연구의 모든 분석 처리 과정은 SPSS

25와 AMOS 24를 이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

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은 변인별

잠재성장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

에도 비조건모형과 조건모형이 있는데, 비조

건모형이 변인들의 변화만을 살펴본다면 조건

모형의 경우에는 변인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 조건변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 관계도 추가로 살펴볼 수 있

게 해준다(Kline, 2016). 본 연구에서는 조건모

형, 즉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를

조건 변인으로 설정하여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의 종단적 영향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

게 되는지 다변량 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Figure 1> 참조).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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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Skewness Kurtosis

Leisure activity_6th 7.648 1.657 -1.115 2.345

Leisure activity_7th 8.066 1.737 -1.717 4.809

Leisure activity_8th 7.859 1.386 -1.363 4.276

Depression_6th 1.645 .522 .754 .181

Depression_7th 1.656 .533 .872 .636

Depression_8th 1.700 .557 .677 .17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N=3,442)

1 2 3 4 5

1. Leisure activity_6th -

2. Leisure activity_7th .188* -

3. Leisure activity_8th .156* .085 -

4. Depression_6th -.108* -.006 -.200** -

5. Depression_7th -.094* -.145* -.078 .549*** -

6. Depression_8th -.029 -.087* -.278*** .552*** .602***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depression

성별은 남자 1, 여성 0으로 코딩하였고, 배우

자 유무는 혼인상태 문항을 참고하여 혼인 중

은 1, 이외에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

혼한 적 없음을 0으로 코딩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 상태 문항을 활용해 취업자

의 경우 1,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은 0으로 코

딩하였다.

Ⅲ. 결 과

1. 기초통계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기술 통계치로 살펴보았으며,

그 변인들의 상관관계도 구했다. 먼저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의 시점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

다. 여가 활동의 평균은 6차에 7.648, 7차에

8.066, 8차에 7.859로 나타났고, 우울은 6차에

1.645, 7차에 1.656, 8차에 1.700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댓값은 2를 그리고 첨도의 절댓값

역시 7을 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만

족하였다(Kline, 2016).

한편, 시점별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았다. 여가 활동과

우울은 전반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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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χ² df TLI CFI RMSEA

Leisure activity
non-growth 7.907 4 .956 .973 .030

linear growth 4.020 1 .980 .991 .017

Depression
non-growth 70.529 4 .914 .979 .088

linear growth 46.244 1 .968 .986 .056

<Table 4> Summary of model fit statistics

Variable Mean Variance Covariance

Leisure activity
Intercept 7.718*** 1.308

-.490
Slope .111* .013

Depression
Intercept 1.639*** .131***

.022***

Slope .028*** .017***

*p<.05, ***p<.001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growth model

2. 변인별 잠재성장모형 비교 및 검증

노인의 여가 활동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먼

저 변인별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을 비교하

였다. 여가 활동과 우울의 무성장모형,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도 지수의 TLI와 CF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일 경우 통상적으로 모형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Woo, 2022), 여가

활동과 우울 모두 선형 변화모형이 무성장모

형의 적합도보다 개선된 것을 확인하여 선형

변화 잠재성장모형을 채택해 분석하였다.

변인별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가 활동 초기치의 평균

은 7.718(p<.001), 변화율의 평균은 .111(p<.05)

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울 초기치의 평균은 1.639(p<.001),

변화율의 평균은 .028(p<.001)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은 각각 .131(p<

.001), .017(p<.001)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의

초기 수준과 변화의 속도에 개인차가 컸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

의 공분산은 .022(p<.001)로 정적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우울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 상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여가 활동과 우울의 조건 잠재성장모

형 검증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의 종단적 영향

관계에서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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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Leisure activity_Intercept → Depression_Intercept -.203 .105 -.499*

Leisure activity_Intercept → Depression_Slope -.269 2.098 -2.165

Leisure activity_Slope → Depression_Slope -1.525 10.169 -4.672

Gender → Leisure activity_Intercept -.334 .232 -.160

Gender → Leisure activity_Slope .189 .165 .239

Gender → Depression_Intercept -.091 .061 -.108

Gender → Depression_Slope .210 1.245 .813

Spouse → Leisure activity_Intercept .050 .245 .022

Spouse → Leisure activity_Slope -.032 .174 -.038

Spouse → Depression_Intercept -.153 .053 -.169**

Spouse → Depression_Slope .003 .315 .010

Economic activity → Leisure activity_Intercept -1.021 .246 -.433***

Economic activity → Leisure activity_Slope .609 .174 .680***

Economic activity → Depression_Intercept -.401 .120 -.419***

Economic activity → Depression_Slope .660 4.082 2.259

*p<.05, **p<.01, ***p<.001

<Table 6> Path coefficient analysis results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적합도는 χ²=

66.800, df=14, TLI=.959, CFI=.987, RMSEA=

.033 등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여가 활

동과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관계 및

그 영향 관계에 성별이나 배우자 유무, 경제

활동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조).

유의한 경로계수를 연구모형으로 살펴보면

(<Figure 2> 참조), 먼저 여가 활동의 초기치

에서 우울의 초기치로 이어진 경로가 부적으

로 유의하였다(β=-.499, p<.05). 이는 여가 활

동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초기

에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상태는

우울의 초기치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β=-.169, p<.01). 이는 배우자가 있

는 사람의 우울 수준이 초기에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여부는 여가 활동의 초기

치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β=-.433, p<.001),

여가 활동의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β=.680, p<.001).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여가 활동의 초기 수준은 낮았지만,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졌

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여부는 우울의 초기

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β=-.419, p<.001),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우울 수준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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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results

에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 상태

의 관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 부수

적으로 그 두 변인의 초기 수준과 변화 속도

에 성별이나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의 세 시기(2016, 2018 및 2010년)의

종단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였는

데, 이를 토대로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의 수준이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노인이 여가 활동을 더 다양하게

추구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J.

Kim & Lim, 2020), 나이가 들수록 노인의 우

울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

다(George, 2011; Park, 2018). 우울 수준은 초

기치와 변화율에서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 수준의 변화에서

개인차가 심했음을 의미한다. 곧 이는 노인들

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기제의 사용 시 이

러한 개인차를 감안해야 함을 시사한다. 역시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 수준이 초기에 높았을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우울 상태가 급속히

악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노

인들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단

순히 그 수준을 낮춘다는 접근방식보다는 그

초기 수준과 변화 속도를 모두 고려한 접근방

식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 활동과 우울 수준의 관계가 일

관성 있게 부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가 활동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

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

횡단연구에서 그러한 관계나 영향이 여러 차

례 보고되기도 했다(Bae & Park, 2014; Bone

et al., 2022; Dupuis & Smale, 1995; H.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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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Min & Kim, 2017). 종단 자료를 활

용한 본 연구에서도 그 두 변인의 관계가 확

인되었는데, 이는 여가 활동의 확대가 인구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인의 우울증이나 자살

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역시 그와 같은 사회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지금보

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우울 수준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결

혼 상태의 관련성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구체

적으로 KLoSA의 첫 번째 시기에서는 다른

연구에서처럼 배우자가 없는 자가 있는 자보

다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M. Lee,

2010), 세 시기에 걸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또 여가 활동의 경우는 조사의 첫 번째

시기부터 세 번째 시기에 걸쳐서 배우자 유

무에 따른 차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여가 활동을 측정한 질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은 여가

활동에 어느 정도 자주 참여하고 있는지만을

묻는 단일 문항이라서 혼자서 또는 다른 사

람과 함께 하는 여가 참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 우울 수준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성

별의 관련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었지만(Y.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첫 시기부터 세 번째 시기

에 걸쳐서 성별에 따른 차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노인복지관 등을 적극적으로 이

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 활동에 더 적극적

이었으며(Jeon & Lee, 2006), 또 여가 활동을

신체, 인지 및 사회활동 범주로 구분해서 측

정할 시 성차가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Finkel, Andel, & Pedersen, 2018), 최소 65세

에서 90대에 해당하는 자를 표본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성차나 성별과 여가 활동과의 관

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측정치로

부터 유추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여

가 활동 측정은 단일 문항에 의한 것이라서

성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힘들었다고

보인다.

다섯째, 우울 수준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경제활동의 관련성은 조사 초기에는 모두 있

었지만, 세 시기에 걸친 변화는 여가 활동에

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

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

다 여가 활동에 첫 번째 시기에 더 적게 참여

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 시기에 걸쳐서는

더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와 같은 이유를 정확히 탐색하기가

어려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이 필요할

정도의 재정적 궁핍 상태가 아니어서 여가를

더 즐기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Yoon & Bae, 2009).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조사의 초기부터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

울 수준이 더 낮은 편이었는데, 세 시기에 걸

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이 생활 만족도나 행복감의 증진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감소와 관련이 깊

음을 보여주고 있다(Hao, 2008; S. Kim et al.,

2014; Schwingel et al., 2009).

본 연구에서 탐색한 주요한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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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

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관계를 통

해서 우울증이나 자살 사고 등을 예방해주면

서 심신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여가 활동의 활

성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첫째, 예비 노인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에도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환경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년 세대는 그동

안 자녀의 뒷바라지와 나라의 경제발전에만

몰입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가생활을 영

위할 여유가 없었고, 여가 활동에 대한 제대

로 된 인식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

가 활동의 인식 부족의 원인 중 하나는 아마

도 노인들이 여가 활동 참여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거나 여가 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지식의 부족일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

그램이 있어도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면 참여 동기가 생기지 않으므로 노

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중장

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직 이전부터 퇴직

이후의 시간 활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Nam & Kim, 2014).

둘째,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자들을 대상으

로 두뇌 및 신체 기능 유지나 향상을 위한 여

가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대다수가 젊은 시절 생업에 매달

리다 보니 여가를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즐

길 수 있는 사치처럼 여기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서 여가 활동이 삶의

필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은 60대 이상

계층의 점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MCST, 2022). 그러한 탓에 그들은 정년 이후

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년기를 맞

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잘 몰라 TV

시청과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 그 시간을 보내

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가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궁극적으로

는 삶의 질 향상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여가 활동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개선 및 홍

보 과정에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가 여가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삶의 만

족도가 유지됨을 알려주어야 한다(H. Lee &

Heo, 2020).

셋째,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

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

구에서 확인된 바처럼 노인의 여가 활동은 우

울 수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지대하므로 이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가 활

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노

인들의 다양한 욕구(예: 실내/외부 활동, 개인/

집단 활동, 신체/지적 활동 등)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즉,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대한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고 여

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다

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C. Kim, 2020).

넷째,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재정적인 여

유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

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주는 정책적 모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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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지역마다 공공 여가 활동 시설들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사회

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

이 쉽지 않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의 하

나로 주거지역 인접의 민간 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 체육시설에 노인 여가 활동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또 저소

득층 노인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양자에게 모두 득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 늘어나는 소

득은 여가 활동 참여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Hwang, 2014). 따라서 정책적

인 차원에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여가 활동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여가 활동이 우울 수준의 감소에 주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방법

론상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여가 활동과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변

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결혼 상태, 그리고 경제활동

의 세 변인만 고려했는데, 고령자의 연령대나

재정 수준(여가 비용, 소득 등), 학력 등도

고려했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명료하게

설명되었을 수도 있다(Timpini, Facchi, Cossi,

Ghisla, Romanelli, & Marengoni, 2011). 둘째,

본 연구에서 조건 변인으로 선택된 세 변인

중 두 변인(결혼 상태 및 경제활동 여부)이

시간 불변의 외생변수로 가정한 상태로 분석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변 변수로 가정한 상태

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경우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명료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여가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

이 확인된 것이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

책 설정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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